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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태평양 ‘리셋 버튼’ 누르기 

▶ 발행기관: Wilson Center 

▶ 저     자: Shihoko Goto, Machael Kugelman, Lucas Myers, Kayla Orta, 

and Troy Stangarone 

▶ 일     자: 2025년 1월 7일 

▶ 개     요   

미국은 안보가 더욱 취약해지는 정세 속에서 2025년을 맞이함. 중국과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새로운 국제정세 환경에 놓이게 됨.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함께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황을 ‘리셋’하고 

역내 주도권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장기적 경쟁에서의 전략을 재정의 할 

수 있음. 근본적으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이후 미국의 정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음.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미 행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일본은 사세보를 상륙작전의 강력한 기반으로 만들고자 한다.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Takahashi Kosuke 

▶ 일     자: 2025년 1월 7일 

▶ 개     요   

중국의 커져가는 해양 확장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은 남서쪽 규슈섬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사세보시를 자위대 상륙작전의 강력한 발판으로 

만들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특히, 일본 방위성은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협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음. 이는 

가고시마부터 오키나와까지 약 1,200km 정도 펼쳐진 난세이(南西) 제도를 

방어하고 수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임. 상륙작전의 핵심은 

합동 작전수행인 만큼,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 그리고 미 해군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할 것임.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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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ilsoncenter.org/publication/hitting-reset-button-indo-pacific
https://thediplomat.com/2025/01/japan-aims-to-make-sasebo-a-strong-foothold-for-amphibious-operations-for-the-self-defense-forces/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널드 트럼프의 그린란드 이슈 

▶ 발행기관: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Dana Allin 

▶ 일     자: 2025년 1월 8일 

▶ 개     요   

2025년 1월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캐나다를 합병하고, 힘을 통해 파나마 운하를 가져오며,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군사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침.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트럼프의 발언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임. 하지만 트럼프의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것이 아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사소하게 여길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 오늘날 미국의 국제적 역할이 직접적 

소유보다 동맹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트럼프는 덴마크가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4. 나토가 인도-태평양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 

▶ 발행기관: East Asia Forum 

▶ 저     자: Stephen Nagy 

▶ 일     자: 2025년 1월 10일 

▶ 개     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대 분쟁지역간 상호연관성을 드러내며 

나토와 IP4(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더욱 강력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제한된 자원과 동시다발적 위기 발생의 

가능성 앞에서, 우방국들은 폭넓은 파트너십, 조율된 군비 생산, 그리고 

방위비 분담 협력체를 통하여 준비태세를 강화야 함. 나토와 IP4는 

상호연대와 합동전략 강화를 통해 커져가는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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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www.iiss.org/online-analysis/survival-online/2024/2025/01/from-the-archives-donald-trumps-greenland-affair/
https://eastasiaforum.org/2025/01/10/how-nato-can-strengthen-its-ties-with-the-indo-pacific/

